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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수온에 따라 사료 투여량 조절하고 액화산소 공급으로 수온 상승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고수온 특보(국립수산과학원 발표)>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고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심각: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고수온 특보 발표 현황(2023. 7. 28. 기준)
 - 예비주의보: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가막만(7. 6.), 제주(7. 21.), 서·남해 전 연안(7. 26.)

 - 주의보: 서해 연안(군산 군산항~전남 신안 효지도), 남해 연안(경남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 천수만,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진해만(7. 28.)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

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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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


